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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Background: The repurchase rate in community pharmacies reflects consumer 

loyalty and product satisfaction and may be used to optimize product assortment and 
display strategies. However, empirical evidence on repurchase behavior is limited 
in Korea due to low utilization of point-of-sale systems and the lack of identifiable 
customer data in over-the-counter transactions. This study analyzed repurchase 
rates of high-selling pharmacy products and examined factors associated with 
repurchase behavior.
Methods: Repurchase rates were calculated using real-world sales data from 10 
panel pharmacies. The top 100 products were selected from 2024 data across 428 
pharmacies. Product category and other variables were assess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variable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repurchase.
Results: The mean repurchase rate of the top 100 products was 13.3%. Among the 
top 10 products, Bacchus-D, Mytamin Up, Pankol-S oral solution, Balance 
Potency: Immune, and Ketotop Plaster showed higher-than-average repurchase 
rates, whereas external preparations such as Noscarna Gel and Acnon Cream 
showed lower rates. Products associated with continuous pharmacist education had 
higher repurchase rates (17.8% vs. 12.2%, p<0.001), although product category 
remained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in multivariable analysis (p<0.001). Health 
functional foods demonstrated a notably higher repurchase rate of 22.9%. Among 
private-brand products, DailyBase rTG Omega-3 1000 showed the highest 
repurchase rate (24.39%).
Conclusion: Although over-the-counter medicines constituted most high-selling 
products, items intended for long-term health maintenance showed higher 
repurchase rates. Strategic product selection emphasizing preventive health and 
strengthened pharmacist counseling may support sustained consumer trust and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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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두드러진

다.1,2) 의료비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예방 및 

셀프케어(self-car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약국은 전통적인 조제 중심의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 접근성 높은 1차 건강관리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미한 증상에 대해 스스로 증상을 

평가하고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셀프케

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31.9%가 약국

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해 경미한 증상에 대응했다고 응

답했다.3) 
약국에서의 구매는 제품 효용뿐 아니라 정보 제공자의 신

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4) 특히 약사의 전문성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약국 건강관리 제품 구성 전략과 

상담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약국에서의 상담 

경험을 포함한 약국 이미지는 소비자 만족과 고객 충성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는 

단순 판매가 아닌 상담 경험, 제품 신뢰, 재구매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재구매율

은 고객이 해당 제품과 약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신뢰하

고 있다는 행동 지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6,7) 사
용자가 제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

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며, 초기 확

보한 고객군 중 얼마나 많은 고객이 다시 구매하는가는 해

당 제품이 시장에서 실질적 필요를 충족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다. 또한 재구매율이 높을수록 한 고

객이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추가 마

케팅 비용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골손님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약국의 특성상 고객 충성도

를 반영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POS 시스템 도입 및 활용 중인 약국이 약 

30% 정도에 불과하고, 조제 외 일반판매 고객에 대한 개별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국내 약국 환경 때문에 재구매

율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거나 그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8) 이는 약국이 전략적으로 제품군

을 구성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재방문을 유도하

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 약국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약국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주요 제품들의 재구매율 수준을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특
히 제품 특성 및 약국 운영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약국

이 고객 유지 및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근거 기반 품목 구

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약국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판매 품목의 재구매율 및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한 후향적 관

찰 연구(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이다. 재구매율 현

황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 제품의 특성 및 약국 운영 요인이 

재구매율에 미치는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매출 상위 품목은 전국 428개 패널 약국에서 수집된 2024

년 판매 기록을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상시 판매가 

이루어지고 POS 데이터의 기록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10개 

약국을 표본 약국으로 선정하여 세부 구매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재구매율(repurchase rate)은 동일 제품을 동일 고객이 6

개월 내 2회 이상 구매한 비율로 정의하였다. 제품 분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기타(동물의약품 등)로 구

분하였다. 매출 순위는 높은 군, 중간 군, 낮은 군으로 나누

었고, 판매량과 약사 교육 제공 여부도 독립변수로 분석하

였다.
약사 교육 제공 여부에 따른 재구매율 차이는 t-검정을 이

용하여 비교하였다. 재구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분석

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

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으

며, 환자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식별화된 판매 데이

터를 사용하였으므로 IRB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였다.

결 과

분석 대상인 매출 상위 100개 품목의 평균 재구매율은 

13.3%로 나타났다.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평균 재구

매율을 상회한 제품은 박카스디액 100 mL, 마이타민업, 판
콜에스내복액 30 mL, 밸런스포텐시: 이뮨, 케토톱플라스타 

34매 등 총 5개 품목으로 확인되었으며(Table 1), 이들 제품

은 피로 회복제, 감기약, 영양제 등 반복 사용 가능성이 높

은 품목군에 속해 있었다. 반면, 노스카나겔 20 g과 애크논

크림은 가장 낮은 재구매율을 보였는데, 이는 외용제 특성

상 단기간 사용 후 증상 호전 시 추가 구매가 필요하지 않

거나, 또는 한번 구매하여 6개월가량 지속 사용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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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해석된다.
제품 분류별 재구매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의 재구매율은 22.9%로 전체 평균 대비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으며(p<0.001), 일반의약품, 외품 및 기타 품목군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구매율이 관찰되었다. 즉, 증상 발생 

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목적 제품보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건강 유지 및 예방 목적의 제품군에서 반복 구매

가 두드러졌다.
약사 교육 제공 여부에 따른 재구매율 분석에서, 약사 대

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회사의 제품군은 17.8%의 재

구매율을 보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회사 제품군의 12.2%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p<0.001, Fig. 
1). 다만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약사 교육 제공 여부의 통

계적 유의성이 소실되었고, 제품 분류 변수가 가장 강력한 

독립적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p<0.001, Table 2).
한편, 휴베이스 브랜드 제품은 매출 상위 100개 품목 중 

15개(62.5%)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평균 이상 재구매율을 

보인 제품은 모두 건강기능식품군이었다. 특히 데일리베이

스 rTG 오메가-3 1000과 밸런스: 간건강(청호추출물)은 각

각 24.39%와 24.37%의 재구매율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

준을 나타냈다(Table 3).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약국 판매 상위 품목의 재구매율을 실증적

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제품 특성 및 약국 운영 요

인이 반복 구매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군의 재구매율은 의약품·의약외품 

등 다른 제품군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각 제품군의 사

용 목적과 소비 기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가 약국을 ‘일시적 증상 해결 공

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적 건강관리 파트너’로 인

식하도록 만드는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중은 여전히 지역약국의 

역할을 조제와 단기 증상 완화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나 예방·건강 유지보다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을 주요 기능으로 보고 있었다.9) 약사가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
역약국 약사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행동·태도, 전문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 중 행동·태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

았고, 특히 실수 발생 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신뢰를 

가장 크게 저해했다.10) 이는 약국이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과 더불어 약사의 상

담 역량·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able 1. Repurchase rates of the top 10 selling products

Sales Rank Product Name Number of Sales Number of Repeat Purchases Repurchase Rate (%)

1 박카스디액100ml 3545 743 21.0

2 타이레놀정500mg 10정 7265 649 8.9

3 마이타민업 746 240 32.2

4 까스활명수큐액 75ml 2353 269 11.4

5 판콜에스내복액 30ml 1875 251 13.4

6 밸런스포텐시:이뮨 542 90 16.6

7 애크논크림 749 49 6.5

8 판피린큐액 20ml 1617 213 13.2

9 노스카나겔 20g 794 40 5.0

10 케토톱플라스타 34매 1077 205 19.0

Fig. 1. Repurchase rates by pharmacist education suppor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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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셀프케어(self-care)를 개인의 건

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며, 자가

약물치료와 같은 일상적 건강 관리 행동을 포함한다.11) 셀
프케어의 확산은 장기 복용이 전제된 건강기능식품의 반복 

구매를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셀프케어 수준이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유의하

게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12) 특히 만성질환 전 단계의 

예방·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지역약국은 접근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건강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이는 약국이 단순한 조제 중심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

회 건강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다수 국가의 보건정책에서 셀프케어는 여전

히 제한적으로만 언급되며, 약사의 역할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3) 셀프케어의 개념이 보다 명

확히 정의되고, 정책적으로 정립될 때 약사의 역할과 기여 

역시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약사 교육 제공 여부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제품 분류 변수에 비해 영향

력이 낮았다. 이는 재구매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반복 

구매가 전제된 성격의 제품군(예: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

라는 점을 보여준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은 본

질적으로 사용 기간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

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 때문에 

다변량 분석에서 제품 분류 변수가 다른 요인의 영향을 압

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 제품군 

내에서 약사 교육, 브랜드 제품 전략, 상담 방식 등이 재구

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분화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약사 교육은 반복 소비가 가능한 제품군을 약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하고 지속적 권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기능식품군 

내에서 약사 교육 제공 여부에 따른 재구매율을 분석하는 

방식의 후속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소매유통 분야

에서 매장 이미지와 서비스 경험이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

도를 강화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약국에서도 

반복 구매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맞춘 상담 경험을 설계하는 전략이 장기적인 고객 관

계 구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14) 
일반의약품의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해당 제품군이 증상 개선 후 중단되는 특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재구매 주기를 6개월로 설정했으나, 계절성 질환이

나 간헐적 증상은 더 긴 주기로 재구매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 고객이 다시 동일 증상이 발생했을 때 동일 제품을 재

Table 2. Repurchase rates of Hubase brand products

Product Name Number of Sales Number of Repeat Purchases Repurchase Rate (%)

데일리베이스 알티지오메가3 1000 164 40 24.39%

밸런스:간건강(청호추출물) 316 77 24.37%

편안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620 148 23.87%

가득찬베이스플러스 228 44 19.30%

밸런스포텐시:이뮨 542 90 16.61%

깨끗한베이스플러스75ml 734 108 14.71%

시원한베이스플러스 506 73 14.43%

팜페인 파워연질캡슐(나프록센) 2,525 296 11.72%

알러팜정30T 898 101 11.25%

팜플루코프연질캡슐(12캡슐) 4,169 459 11.01%

팜플루콜드연질캡슐(12캡슐) 4,569 481 10.53%

팜플루노즈연질캡슐(12캡슐) 2,676 230 8.59%

팜편안D정(30정) 1,511 119 7.88%

팜페인 프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2,474 191 7.72%

팜페인 이부연질캡슐(이부프로펜) 2,402 180 7.49%

Table 3. Factors influencing repurchase rates

Variables F-value p-value

Product category 7.52 <0.001

Sales rank 1.68 0.1923

Sales volume 2.80 0.0659

Pharmacist education provided 2.12 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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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할 의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지

표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1년 이상 장기 기간을 기준

으로 재구매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0개 패널 약국 기반이라는 표본 한계와, 고

객 개인 특성(연령･질환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객 세분화 기반 반복 구매 행

동 모델링, 상권·지역 특성 비교, 제품군 내부 요인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재구매 결정 요인을 규명할 필요

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지역약국에서의 재구매 행동이 제품

군 특성, 특히 장기 섭취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군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음을 최초로 실증하였다. 또한 약사 교육 제

공이 재구매율 향상과 연계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품군별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지역약국은 반복 구매 가능성이 높은 핵심 품목군을 전략

적으로 구성하고, 약사 상담을 통해 지속적 신뢰를 구축함

으로써 충성 고객 확보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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